
울산, 아민 누출사고로 시민 불편
디메틸아민 생산 중 정전사고로 유출 … 태화강 주변 악취 퍼져

3월6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남구의 석유화학기업에서 화학물질인 아민(Amine)이 누출돼 남구 삼산동 일원

도심에 한동안 악취가 풍겼다.

사고는 디메틸아민(Dimethylamine)을 생산하던 중 정전사고가 발생해 부산물을 태우는 공정이 멈추면서 발

생했다.

아민이 포함된 부산물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배출시설을 통해 공기 중에 누출된 것이다.

아민은 생선 비린내와 유사한 독특한 냄새가 나는 특성이 있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화강을 타고 퍼져 태화강변에 산책을 나온 시민이나 삼산동 지역 주민들

은 한동안 악취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기업은 오전 10시께 도심 일원에 악취가 심해지자 화학물질 누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울산시는 밝

혔다.

울산시는 해당기업이 정전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공정을 멈춰 누출된 물질이 소량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인

체에도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사고장소 내부의 부산물 소각설비와 부지경계선 등지에서 공기 표본을 채취해 악취 정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과실이 드러나면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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